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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제조기

기존 발명품의 용도를 바꿔 훌륭한 발명을 한 것이 아이스크림 제조기이다.

소재회사로 산업용 제품만 생산하던‘일본경금속주식회사’는‘칠퍼스트’라는 냉축제의 용도

를 바꿔‘돈비에’라는 아이스크림 제조기를 만들어 이 분야의 세계시장을 석권했다. 발명가는 이

회사의 상품개발부장인 우에사카.

우에사카는 1980년 경 칠퍼스트의 또 다른 용도를 연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에서 우

유팩을 뜯던 아들이 칠퍼스트에 우유를 떨어뜨리자 금방 얼어붙는 것을 발견했다. 우에사카는 탄

성을 지르며 아이스크림 제조기를 만들 것을 결심하였다. 그는 서둘러 칠퍼스트 둥근 캔을 이중으

로 만들어 아이스크림 재료를 담아 보았다. 조금 후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졌다. 발명품이 생산되

자, 금새 130만 개가 팔려나갔고, 세계적인 히트상품이 되었다.

안경

확대경으로 쓰이거나 불을 붙이는 데 쓰이는 유리렌즈는 기원전 300년 경부터였다. 그러나 시

력을 보정하기 위한 안경은 1280년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에서 도미니크 수사 알렉산드로 델라스피

나와 그 친구인 물리학자 살비노 데질르 알망티에 의해 발명되었다.

근시를 교정하기 위해 오목렌즈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4세기 초, 1517년 라파엘이 그린 그림

에서는 교황 레오 10세가 안경을 끼고 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태안경은 1746년 프랑

스의 광학회사 토민에 의해서 소개되었다.

원시와 근시를 모두 교정하기 위해 만든 원근 양용 안경은 1769년 미국의 정치가이자 발명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발명하였다. 렌즈의 세기를 나타내는 데는 곡광도를 쓰며, 약호인 D로 나타

낸다.

안전등

1800년 경 탄광의 광부들은 램프도 없이 어두운 갱 속에서 작업을 했다. 그 이유는 갱 속에 가득

차 있는 가스로 인하여 불을 붙이다가 폭발사고가 일어나 죽는 사고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의논을 했다.

불을 켜면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고, 어두운 데서 작업을 하자니 능률이 오르지 않을 뿐더러 위

험했기 때문이다. 의논 결과 그들은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인 영국왕립학회를 찾아가 위험한 인화

성 가스가 가득한 갱내에서도 안전하게 불을 켤 수 있는 등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데비는 많

은 연구와 실험 끝에 알코올램프의 뜨거운 불꽃이 철망 위로는 조금도 올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힌트를 얻어 탄광용 등을 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안전등’이며 이 발명은 광부들의 많은

생명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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